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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on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 total of 155 mothers with preschoolers aged 3 and 

4 years (83 boys and 72 girls) liv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from mothers’ depression to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First, it was revealed that 

mothers’ depression did not directly affect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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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s’ depression indirectly influenced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rough 

mothers’ parenting behavior. Mother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showed less 

warmth/acceptance and more rejection/restriction towards their children, which led to higher levels of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sitive 

parenting by mothers in reducing preschoolers’ problem behaviors. 

Keywords：어머니의 우울(mothers’ depression),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parenting behavior),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Ⅰ. 서 론

유아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은 신체, 인지, 사

회․정서 등의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이전 시기

에 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다. 특히 물리적 환경이 가정 외로 확장되면서 

유아는 또래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

고, 점차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아는 원만한 또래관계를 방

해하는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행동은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

과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유아

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보다는 스스로의 행동

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Gilliom & Shaw, 2004). 그러나 특별히 심

각한 수준이 아닌 한 이 시기에 출현하는 문제

행동은 대부분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일환으로 

유아의 인지능력, 언어능력, 그리고 조절능력이 

향상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된다(Campbell, 2002; 

Campbell, Shaw, & Gilliom, 2000; Coie & Dodge, 

1998; Hartup, 1996; Kopp, 1982; Tremblay,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

심을 가져왔는데, 이는 이러한 문제행동이 장기

적으로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력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종단 연구들에 따르면, 공격성, 품행문

제, 주의집중 결여, 과잉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

될 뿐 아니라(Mesman, Bongers, & Koot, 2001; 

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Yune, Kang, & Oh, 2011), 또래거부, 학

교 부적응, 사회적 기술 부족 등과 같은 적응상

의 어려움을 예측하였다(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따라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유아기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령

기나 청소년기에 비행행동을 보이거나(Campbell, 

2002; Campbell, Pierce, Moore, Marakovitz, & 

Newby, 1996; Shaw, Winslow, & Flanagan, 

1999), 성인기 범죄로(Moffitt, 1993) 이어지기 

쉽다. 이렇듯 초기에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지속

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그 심각성이 크며, 개

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예방적 측면

에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출현과 발달과

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unola & Nurmi, 2005; 

Lee, Koh, & Kim, 2009).

주 양육자로서의 어머니 변인은 유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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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요인들 가운데 대

표적인 환경 요인으로서, 특히 심리적 특성에 

속하는 우울은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아와 같은 어린 자녀를 둔 어머

니가 만성적인 우울을 경험할 경우,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Alpern & Lyons-Ruth, 1993; Brennan 

et al., 2000; Kim-Cohen, Moffitt, Taylor, Pawlby, 

& Caspi, 2005; Lyons-Ruth, Easterbrooks, & 

Cibelli, 1997),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우

울이 만연되어 있다는 점(Stewart, 2007)에서 아

동의 발달결과와 관련한 어머니의 우울의 심각

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우울한 어머니의 유아가 그렇지 않

은 유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

였으며(Dawson et al., 2003; Foster, Garber, & 

Durlak, 2008; Owens & Shaw, 2003), 일반집단

에서 어머니 우울의 지속성과 심각성은 5세 유

아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Brennan 

et al., 2000). 종단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

한 변인으로 밝혀져, 생후 18개월에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7세에 아동은 외현화 문

제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Lyons-Ruth et al., 

1997). 이 외에도, 어머니의 우울은 임상집단과 

일반집단 모두에서 학령기 아동이 보이는 다양

한 정서 및 행동, 인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왔다(McCullough & Shaffer, 2014; 

Mustillo, Dorsey, Conover, & Burns, 2011; 

National Research Council & Institute of 

Medicine, 2009).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어머니

의 우울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

우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Ahn(2014)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

의 드문 편이다. 

한편,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Goodman과 Gotlib(1999)은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

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들어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국외 연구들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Dawson et al., 2003; Foster et al., 

2008; Hoffman, Crnic, & Baker, 2006; Langrock, 

Compas, Keller, Merchant, & Copeland, 2002; 

Marchand, Hock, & Widaman, 2002; McCullough 

& Shaffer, 2014; Mustillo et al., 2011). 이러한 

연구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을 

양 변인 간의 매개변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

제로 세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

개효과를 살펴본 몇몇 국외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Foster et al., 2008; Hoffman et al., 2006; 

Mustillo et al., 2011).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와

의 상호작용 시 긍정적 정서와 온정적이고 일관

적인 태도를 덜 보이거나(Foster et al., 2008) 방

임적 양육행동을 통해(Mustillo et al., 2011) 유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쳤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학령기 아동을 대상

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연구들

(Chung & Kim, 2003; Kim & Lee, 2013)은 보

고되고 있으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Kim & Jang, 2004; Yoon 

& Choi, 2006). 

이 외에도,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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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과 어

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은 개인의 일상생활

에서의 기능과 대인관계를 손상시키는 방식으

로 부정적 양육행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

다(Goodman & Gotlib, 1999). 즉, 무기력함, 짜

증, 슬픔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로 인해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덜 표

현하고, 정서적인 방임이나 적대적이고 통제적

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쉽다. 실제로 이러한 관

련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우울

한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긍

정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이고 부정적인 양육행

동을 더 많이 보였다(Downey & Coyne, 1990; 

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들과 비교하여, 우울한 어

머니들은 자녀와 상호작용을 덜 하고, 자녀에게 

덜 공감하며, 자녀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덜 민

감하게 반응하였다(Campbell et al., 2004; Feng, 

Shaw, Skuban, & Lane, 2007; Siberg & Rutter, 

2002). 또한 우울한 어머니들은 자녀와 갈등적/적

대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고 자녀에게 체벌을 보

다 많이 가하는 경향이 있었다(Chung, McCollum, 

Elo, Lee, & Culhane, 2004; Lyons-Ruth, Wolfe, 

Lyubchik, & Steingard, 2002; Shin & Stein, 

2008). 특히 Lovejoy 등(2000)은 어머니의 우울

과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46개의 연

구들을 이용한 메타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

은 긍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무관심

의 세 가지 양육행동 유형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외현화 문

제행동 간의 매개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는 어머

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결과에 미치는 영

향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몇몇 연구들의 예를 들면, 어머

니의 지지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적응과 관련을 보여

(Chen, Liu, & Li, 2000; Chun, 1993; Denham et 

al., 2000; Knafo & Plomin, 2006; Patrick, 

Snyder, Schrepferman, & Snyder, 2005), 어머

니의 온정성이 높을수록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

을 더 많이 보였으며(Knafo & Plomin, 2006), 

측정 시점과 1년 후 모두 문제행동을 덜 보였다

(Patrick et al., 2005).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이

고 지지적인 양육행동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켰으며, 이러

한 효과는 초기에 문제행동을 많이 보였던 유아

에게서 더 큰 것으로 발견되었다(Denham et al., 

2000). 반면, 온정성이 낮고 적대적이고 통제적

인 양육행동은 측정 시점(Kang & Oh, 2011; 

Um & Park, 2006)뿐 아니라 이후(Gilliom & 

Shaw, 2004; Miner & Clarke-Stewart, 2008; 

Speiker, Larson, Lewis, Keller, & Gilchrist, 

1999)의 문제행동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들

은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유아기 문

제행동의 출현과 지속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의 허용적

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외현화 문

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어머

니의 비일관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은 자녀

의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

으며(Querido, Warner, & Eyberg, 2002), 방임적 

양육행동 또한 유아의 주의집중문제나 공격행

동(Park & Kang, 2012)과 아동의 공격성 및 반

사회적 행동(Knutson, DeGarmo, & Reid, 2004)

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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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nking mothers’ depression to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through mothers’ parenting 

behavior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서

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

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

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유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또한 온정․수용적인 긍정적 양육행동

은 덜 보이게 되고 거부․제재적이며 허용․방

임적인 부정적 양육행동은 더 많이 보이게 되

어, 결과적으로 자녀는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

제행동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

다(Figure 1).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

는 어떠한가? 

1-1.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가?

1-2.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행동을 통

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

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는 만 3～4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단기종단연구에 

참가한 155명의 어머니들이다. 연구 참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3명(53.5%), 여아가 72명(46.5%)이고, 연

령은 만 3세가 117명(75.5%), 만 4세가 38명

(24.5%)으로 평균 46.87개월(SD = 4.64개월)이며, 

출생순위는 첫째가 84명(54.2%), 둘째가 64명

(41.3%), 셋째 이상이 7명(4.5%)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131명(84.5%)과 

109명(70.3%)이 30～39세로 대부분이 30대에 속

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이 65명(41.9%),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

퇴가 40명(25.8%) 순이었고, 아버지의 경우는 대

학교 졸업이 76명(49.0%), 전문대 졸업 및 대학

교 중퇴가 33명(21.3%) 순이었다. 부모의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57명(36.8%),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45명(29.0%), 전문직 및 고

위관리직이 17명(11.0%) 순이었으며, 아버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이 58명(37.4%), 

전문직 및 고위관리직이 25명(16.1%),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이 22명(14.2%) 순이었다.

2.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우울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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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등을 측정하

는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며, 모두 어머니에 의

해 보고되었다.

1)어머니의 우울 척도

어머니의 우울은 Radloff(1977)의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CES-D) Scale

을 한국인에게 적용하여 완성한 Shin 등(1991)

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일

반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울 감정(5문항), 긍정적 감정(4

문항),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5문항), 대인관

계(2문항) 등의 4가지 하위요인(총 16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우울 감정의 

경우 ‘기분이 우울했다.’, ‘슬픔을 느꼈다.’ 등

을, 긍정적 감정의 경우 ‘행복했다.’, ‘생활이 

즐거웠다.’ 등을,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의 경

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도 귀찮

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든 활발하게 참여할 

수가 없었다.’ 등을, 대인관계의 경우 ‘사람들

이 다정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주위 사람들

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은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지 

않았다(1일 미만)’, ‘가끔 그랬다(1～2일)’, ‘자

주 그랬다(3～4일)’, ‘대부분 그랬다(5～7일)’

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의 방향성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감정 요인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

머니의 우울 수준이 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우울 감정이 .82, 긍정적 감정

이 .73,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이 .68, 대인관

계가 .58이었다.

2)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Schaefer(1965)의 

양육행동 모형을 기초로 개발한 Park(1995)의 

질문지를 축약하여 사용한 Kim(2003)의 아동용 

척도를 어머니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 척도는 

온정․수용(10문항), 거부․제재(10문항), 허

용․방임(10문항) 등의 3가지 하위요인(총 3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한다.’ 등이, 

거부․제재와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금방 화를 낸다.’, ‘아이에게 무조

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다.’ 등이, 허

용․방임과 관련된 문항에는 ‘아이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일도 아이가 조르면 그냥 하게 놔둔다.’ 등

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평소 자녀에게 하는 행

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의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시 어

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는 하위요인들의 방

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거부․제재 및 허

용․방임 요인의 문항들을 역채점하여 사용하

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온정․수용은 더 

많이, 거부․제재 및 허용․방임은 덜 나타내어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임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온정․수용이 .83, 거부․제재가 .86, 허용․

방임이 .76이었다.

3)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척도는 한국아동인

성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일부이다. KPRC는 만 3～

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으며, 총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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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으로 타당도 척도, 자아탄력성 척도,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임상 척도는 언어

발달, 운동발달, 불안, 우울, 신체화, 비행, 과잉

행동, 가족관계, 사회관계, 정신증 등을 측정하

는 10가지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영역 중 외현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비행(15문항)과 과잉행동(19문항) 등의 2가지 

하위요인(총 34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비행 요

인은 반항과 불복종, 공격성과 적대감, 거짓말, 

도벽 등 비행이나 품행 상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문항의 내용을 반영하되 유

아기의 특성에 맞춰 ‘품행문제’로 명명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을 못살게 군다.’, ‘거짓

말을 곧잘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과잉행동 요

인은 과잉행동과 충동성, 부주의 등을 측정하

며, ‘끊임없이 움직인다.’, ‘주의가 산만하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유아

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

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각 문제행동을 보다 많이 보임

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품행문제가 .79, 

과잉행동이 .86이었다.

3.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연구설계상 2년간 3차례에 걸쳐 

155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단기종단

연구의 사전 조사 및 첫 번째 조사 자료의 일부

분을 이용하였다. 사전 조사는 2010년 12월∼

2012년 1월에 서울과 수도권 소재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시설장의 동의하에 유아 편에 어

머니들에게 배부된 질문지에 의해서 이루어졌

으며, 첫 번째 조사는 2011년 2월∼2012년 3월

에 어머니들이 직접 실험실에 방문하여 질문지

를 작성하였다. 사전 조사와 첫 번째 조사는 

1～3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각각 

어머니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자의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

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조사도

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을 분석하였으며, 이 때 모형의 적합도는 x2 검

증과 함께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통해 평가하였

다. x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매우 엄격하여 

쉽게 기각되며 표본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으므로(Hong, 2000), 

GFI, N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

를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우울

이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

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분석

1.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Table 1). 

먼저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우울 감정

(r = .26, p < .01),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r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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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s among mothers’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N = 155)

1 2 3 4 5 6 7 8 9

Mothers’ depression

1. Depressed affect -

2. Positive affect -.45*** -

3.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73*** -.32*** -

4. Interpersonal relations .59*** -.32*** .47*** -

Mothers’ parenting behavior

5. Warmth/acceptance -.17* .28*** -.12 -.06 -

6. Rejection/restriction .29*** -.21** .26** .28*** -.55*** -

7. Permissiveness/neglect .11 -.02 .00 .21** -.12 .22**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8. Conduct problems .26** -.15 .26** .31*** -.42*** .41*** .16* -

9. Hyperactivity .15 -.12 .11 .19* -.43*** .40*** .16* .67*** -

M 1.61 2.55 1.87 1.38 3.06 1.87 1.93 54.48 54.17

SD .57 .66 .53 .52 .33 .41 .33 10.69 10.73

*p < .05. **p < .01. ***p < .001.

p < .01) 및 대인관계(r = .31, p < .001)는 품행

문제와, 어머니의 대인관계는 과잉행동과 유의

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r = .19, p < .05). 즉, 어

머니들은 우울 감정,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 그

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

고 지각할수록 유아가 품행문제 및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

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은 품행문제(r = -.42, p < 

.001) 및 과잉행동(r = -.43, p < .001)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은 

품행문제(r = .41, p < .001) 및 과잉행동(r = .40, 

p < .001)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품행문제

(r = .16, p < .05) 및 과잉행동(r = .16, p < .05)

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온

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거나 거부․제

재적 및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

다고 지각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을 높게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우

울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어머

니의 우울 감정과 긍정적 감정은 온정․수용적

(우울 감정: r = -.17, p < .05, 긍정적 감정: r = 

.28, p < .001) 및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우울 

감정: r = .29, p < .001, 긍정적 감정: r = -.21, 

p < .01)과 유의한 정적 혹은 부적 관계가 있었

다. 어머니의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은 거부․

제재적 양육행동(r = .26, p < .01)과만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대인관계는 거

부․제재적(r = .28, p < .001) 및 허용․방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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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t indices in the measurement model

Model χ 2 df χ 2/df GFI NFI TLI CFI
RMSEA

(LO90～HI90)

Measurement model 31.74* 17 1.87 .95 .93 .94 .97
.08

(.03～.12)

*p < .05.

<Table 3> Factor loadings in the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 Observed variable B β S.E. C.R.

Mothers’ depression

Depressed affect 1.00 .95

Positive affect .58 .47 .10 5.87***

Somatic and retarded activity .76 .77 .08 10.11***

Interpersonal relations .61 .63 .08 8.12***

Mothers’ parenting 

behavior

Warmth/acceptance 1.00 .72

Rejection/restriction 1.31 .76 .22 6.91***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Conduct problems 1.00 .84

Hyperactivity .94 .79 .13 7.23***

***p < .001.

양육행동(r = .21,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

가 있었다. 즉, 어머니가 우울 감정을 더 느끼고 

긍정적 감정을 덜 느낀다고 지각할수록 온정․

수용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나 거부․제재적 양

육행동은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신체적 및 둔화된 행동을 더 지각할수

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더 지각할수록 거부․제재적이고 허

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

고하였다. 

2.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우울,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변인들이 잠재변인

을 적절히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측

정변인들이 특정 잠재변인들을 구성하는 관계

에 초점을 둔 모형으로, 최대우도법(Maximul 

Likelihood: ML)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χ 2 = 40.91(df = 24, p < .05), 

χ 2/df = 1.70, GFI = .95, NFI = .91, TLI = .94, 

CFI = .96, RMSEA = .07로 나타났다. 모형이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

기 위해서는 GFI, NFI, TLI, CFI가 .90이상이

고 RMSEA가 .08이하이어야 하는데(Browne & 

Cudeck, 1993; Hong, 2000), 본 연구의 측정모

형은 이러한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러나 잠재변인에서 측정변인으로의 요인부하

량(β )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

행동의 요인부하량(β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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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in the measurement model

않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잘 설명하고 있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5, p > .05). 따라서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삭제한 후 측정모형

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 2 = 31.74(df = 17, p < .05), χ 2/df = 1.87, GFI 

= .95, NFI = .93, TLI = .94, CFI = .97, 

RMSEA = .08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Table 2). 또한 잠재변인에서 측정

변인으로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47～.95로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α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Table 3, Figure 2). 

3.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모

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χ 2 = 31.74(df = 17, 

p < .05), χ 2/df = 1.87, GFI = .95, NFI = .93, 

TLI = .94, CFI = .97, RMSEA = .08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어머니의 우울

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직

접적인 경로와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첫째,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

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07, 

p > .05). 둘째, 어머니의 우울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β = -.34, p < .001)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β = -.65,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우울 수준을 높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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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h loadings in the structural model

Path loadings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 β S.E. C.R. 

Mothers’ depression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1.20 .07 1.53 .43

Mothers’ depression 

→ mothers’ parenting behavior
-.15 -.34 .05 -3.34***

Mothers’ parenting behavior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24.65 -.65 4.82 -5.11***

***p < .001.

<Figure 3> Path loadings in the structural model

답한 어머니들은 자녀를 덜 온정․수용적이고 

더 거부․제재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하였으

며, 온정․수용이 낮고 거부․제재가 높다고 지

각할수록 유아기 자녀가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

제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로에 

대한 모형의 검증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직접효과와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효과,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Table 5).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β = 

-.65, p < .05)은 어머니의 우울(β = .29, p < 

.05)보다 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

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β 

= -.34, p < .01)도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

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유의하였다(β = .22, p < .01). 이어서 외

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인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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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from latent to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SMC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Mothers’ depression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07 .22** .29*

.46
Mothers’ parenting behavior 

→ preschooler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65* - -.65*

Mothers’ depression 

→ Mothers’ parenting behavior
-.34** - -.34** .12

*p < .05. **p < .01.

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유

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6%이

었으며, 어머니의 우울의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

력은 12%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3～4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

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

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

는 간접적 영향만이 발견되어, 어머니의 양육행

동은 양자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즉, 

본 연구에 참가한 유아기 아동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우울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자

녀를 덜 온정․수용적이고 더 거부․제재적으

로 양육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온정․수용이 낮

고 거부․제재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유아가 품

행문제 및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양육행동을 통

해 학령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Chung & Kim, 

2003; Foster et al., 2008; Kim & Lee, 2013)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우울이 

강압적 또는 통제적 양육과 같은 부정적 양육을 

통해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으로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im & Jang, 

2004; Kim & Kim, 2011)과도 유사하다. 본 연

구에서 밝혀진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

할은 양육자의 우울 감정이 덜 양육적이거나

(nurturant) 관여하는(involved)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족 스

트레스 모델(Conger et al., 2002)을 지지한다. 

즉, 어머니의 정서적 측면이 행동적 측면으로 

연결되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

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부

정적이기 쉬우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부정

적 발달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본 연구결

과는 어머니의 우울 그 자체보다는 어머니의 우

울로부터 야기되는 양육기술에서의 손상이 자

녀의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보다 좋은 지표라고 

제안한 Moon과 Oh(1995)의 주장과 동일한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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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다. 어머니의 정신건강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유아의 외

현화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 

상태와 더불어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양육능

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기 전에,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과 

더불어 어머니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우울 수준이 높은 부모들을 위해서는 특히 정서

조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어서,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을 거쳐 유아

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어머니

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행

동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의 경로로 나누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우울이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

니들은 우울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온정․수

용적 양육행동은 덜 보이나 거부․제재적 양육

행동은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를 격려하며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을 보이는 온정적 양육

행동을 덜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won, 

2013; Westbrook & Harden, 2010)이나 우울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행동을 보다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

(Chung & Kim, 2003; Kim & Jang, 2004)과 일

치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다 많이 수행한다고 보

고한 국내외 연구결과들(Foster et al., 2008; 

Kim & Lee, 2013; Lee & Jang, 2009)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한 선행 연구결과(Lee & Jang, 2009)에 근

거할 때, 우울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 

사고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이 

비합리적 사고를 함으로써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우울의 

하위요인들과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간에 발

견된 결과는 흥미롭다. 어머니 우울의 모든 하

위요인들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모두 유

의한 관계를 보인 반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

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과는 우울의 일부 하

위요인들만이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

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특

히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과 양

육행동 간의 관련성을 메타분석으로 살펴본 결

과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의 세 가지 유형, 

즉 긍정적 양육행동, 부정적 양육행동 및 무관

심 중 특히 부정적 양육행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Lovejoy et al., 

2000)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울 수준

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로 인해 자녀에게 불만을 표현하거나 자녀를 부

정적으로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과 같이 자녀와

의 관계에서 부정적 행동을 보이기 쉬울 것이

다.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의 

관련성에 기초할 때(Park, Doh, Kim, & Song, 

2014), 어머니의 우울이 부정적 양육으로 연결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어머니들

로 하여금 자신의 우울한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

히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의 중재적 노

력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 참가자들이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집단임을 상기할 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시 부모의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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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들은 스스로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덜 보이거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할수록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가 온정이나 애정, 수용을 덜 보일수록 유아가 

공격적 행동 및 주의집중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

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들(Kang & Oh, 2011; Lee & Hyun, 2008)이나 

어머니가 거부나 적대, 통제를 많이 보일수록 

유아도 공격적 행동, 주의집중문제, 과잉행동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Kang & Oh, 2011; Kim, 

2009; Park & Kang, 2012)과 일맥상통한다. 양

자 간의 관계는 아동의 부모 행동에 대한 모방 

학습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

가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자녀의 생각이

나 감정을 수용해주지 않으며 화를 내거나 자주 

야단을 치는 등 부정적인 양육을 보일 때 자녀

는 부모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을 가질 뿐만 아

니라 이를 모방하여 적대감, 반항, 불순응, 공격

성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울 

것이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이고 일관적으로 대하는 등 긍

정적으로 양육할 경우 자녀 또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몇몇 선행 연

구들은 특히 부모의 긍정적 행동의 부재가 외현

화 문제행동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고하고 

있다(Chronis et al., 2007; Koblinsky, Kuvalanka, 

& Randolph, 2006). 이는 보호요인으로서 긍정

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외현

화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해 특히 부모-자녀 간

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초기 긍정적 양육이 

훗날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Chronis et al., 2007)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적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

한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의 

하위요인들과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들 간에 몇몇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우울 및 양육행동을 

동시에 고려하자 어머니의 우울의 영향력이 사

라지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양자 간을 완전매

개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의 예측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우울에 비해 훨씬 더 강력

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게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건대, 우울 증상이 자녀양육

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

울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접근을 

통해 자신과 자녀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줄임과 

동시에 부모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중재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궁

극적으로는 자녀의 발달 및 적응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시급해 보인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우울한 어머니가 자

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Mezulis, Hyde, & Clark, 

2004)에 기초하건대,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를 포

함한 가족 중심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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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행동 등 모든 연구변인들을 어머니 보고에 의

해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로 인해,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간

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 

보고 외에 아버지나 교사에 의한 보고 또는 제 3자

에 의한 관찰 등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결과

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충분한 숫

자의 연구 참가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본을 선정함으

로써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는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다양한 변인들

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인

구학적 측면을 비롯한 아동의 기질 특성, 아버

지의 우울 및 양육행동, 부모의 인지적 지각, 부

부관계 등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

직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

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인 어머니의 정서 및 행

동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 발달의 예측 변인을 살펴보고자 시

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주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

아의 외현화 행동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

을 밝힘으로써,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대한 예방적 중재 프로그램으로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데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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